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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내일신문 ’18. 1. 15. 최덕규 변리사의 재미있는 특허이야기]

[기고내용]

□ 우리청이 청구항마다 가산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명세서 작성시

많은 수의 청구항 작성이 어려워 부실특허가 양산

ㅇ 우리나라와 일본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로 미국 등 대부분의 국가는

미부과

ㅇ 외국의 다른 나라들은 특허를 받으면 하나의 특허마다 동일한

특허료를 납부

[설명자료]

□ 청구항 수가 증가할수록 총 수수료(출원료, 심사청구료, 등록료)가
증가하는 것은 미국, 일본, 중국 등 다른 나라도 동일함

o 각 국가는 출원단계 또는 등록단계에서 청구항 가산료 제도를 운영하고
있고 이를 어느 단계에서 운영할 지는 각국의 정책적 판단 사항임

* 출원인이 청구항 수에 따른 가산료를 출원단계 또는 등록단계 중 어느 단계
에서 부담하는 지의 차이가 있음

o 그럼에도 기고자는 출원단계의 청구항 가산료 제도는 언급하지 않은 채
등록단계의 청구항 가산료 제도만을 비교하고 있음



< 우리나라와 해외 주요국가의 청구항 가산료 제도 운영 현황 >
구 분 우리나라 일본 중국 미국 독일

출원
단계

출원․
심사청구료

기본료 ○ ○ ○ ○ ○
항가산료 ○ ○ ○(10항) ○(20항) ○(10항)

등록
단계 등록료

기본료 ○ ○ ○ ○ ○
항가산료 ○ ○ X X X

o 한편, 우리나라는 미국, 중국 등에 비해 등록유지 기본료를 저렴하게
책정함으로써, 특허 1건당 총 유지비용은 우리나라가 더 낮음

* 20년 유지시 등록료(9항/’17.12.) : 우리나라 1,148만원, 미국 1,449만원, 독일 1,688만원

□ 기고자가 주장하는 부실특허의 문제는 청구항 수 보다는 연구개발
(R&D)의 수준, 명세서나 청구항 작성 품질 등에 의해 복합적으로

영향을 받는 것으로,

- 단순히 청구항 가산료 제도 때문에 부실특허가 양산된다고 볼

근거는 없음

- 우리나라와 동일한 청구항 가산료 제도를 운영 중인 일본에서는

이로 인해 부실특허가 발생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지 않고 있음

□ 한편, 청구항 가산료 제도를 폐지하고 미국 등과 같은 수수료 체계로

개편하게 되면, 개인․중소기업 등의 경제적 부담은 오히려
증가할 수 있어 중소기업은 현행 방식을 유지하는 것을 선호*

* 우리 청「비정상의 정상화 추진협의회」(’17. 3.)

< 청구항 가산제도 폐지시 권리주체별 출원·등록 비용 변화 >

구분 평균 청구항수 현재 20년 유지비용(A) 폐지시20년유지비용(B) 차액(B-A)

개인 5 859만원 (774만원)
1,207만원(1,077만원)

348만원(303만원)
중소기업 6 946만원 (850만원) 261만원(227만원)
대기업 10 1,293만원

1,207만원
△87만원

외국기업 15 1,727만원 △520만원

* 폐지시 평균청구항수(9항)을 기본료에 반영한다는 전제
** ( )는 현재 개인, 중소기업 감면제도를 적용한 금액


